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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 변화와 확대방안’모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5월 27일 15시 개발원에서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 변화와 확대방안”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김혜인 보건

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박송묵 전국광역자활

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광역·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은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

정책 대응방안,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의 ▲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본 코로나 19 이후 참여자 특성과 향후 정책방향, 정석규 대구수성지역자활

센터장의 ▲ 코로나 19 이후 자활현장의 변화 : 대구 자활사례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이슈로 열띤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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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 사무

총장이 참여하여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개편,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른 현안과 대응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적극적인 자활 이슈 발굴과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의 장으로써 자활정책포럼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자활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를 통해 저소득 참여주민들이 기술을 습득

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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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사진 1매

(사진설명: ‘21.05.27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공)


